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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화학회사 럭키의 기업관
럭키가 흔들리고 있다.

세계적 화학회사 럭키가「흔들린다」고 표현하면, 아마도 럭키의 임직원들은 속상해 땅을 치며 이를

갈 수도 있을 것이고, 화학산업 관계자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릴 것이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도 국내 굴지의 화학회사 럭키가 흔들리고 있지는 않다. 

국내 화학기업들이 불황에 허덕이고, 석유화학기업들이 연간 수백억원씩 2 ~ 3년간 적자를 내고 있지

만, 럭키는 백화점식 생산품목을 확보하고 있어 불황에도 끄덕하지 않는 기업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

문이다.

연간 매출이 3조원(럭키석유화학 매출 포함)에 육박하고 불황시에도 3 0 0억~ 7 0 0억원의 흑자(물론

럭키석유화학 적자 5 0 0억원선을 가감하면 적자일 가능성이 크지만)를 내는 기업이 럭키이다.

생산제품이 수천종에 이르러 럭키

관계자들 조차도 어떤 제품을 생산

하고 있는지 종잡지 못하고, 사업

부 관계자가 아니면 럭키 마크를

보고서야 자기회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지를 알 수 있다고 하니 수량

적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는

것도 알만하다.

그 뿐이랴, 거대한 석유화학에서

부터 장판·벽지·파이프·칫솔 등

플래스틱 가공품, 치약·화장품·

염료 등 정밀화학제품, 의약품, 엔

지니어링 플래스틱 등 화학제품의

모든 것을 취급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여기에 화학조미료「맛그린」을 더하니 백화점식 사업 확장의 완성품이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맛그린」은 조미료의 일종으로 식품사업에 뛰어드는 시발점이며 앞으로 육가공제품사

업에 까지 참여할 계획이 구체화될 경우, 사업영역이 식품으로 본격화될 것은 불을 보듯 훤하다.

다만, 럭키가 욕심냈던「면도기」를 수입해 적극 판매하지 못한 점을 아마도 크게 아쉬워할 것이다.

럭키는 7 ~ 8년전 외제 면도기를 수입·판매하면서 경쟁사를 의식, 대대적인 광고전을 펼친 바 있으

나 럭키의 이미지를 추락시킨다는 반발이 거세져 광고전을 포기한 바 있다.

이 뿐인가.

1 0여년전, 83~85년에는「크린랩」이라는 중소기업에서 P E랩 판촉전의 일환으로 P V C랩에 포함된 가

소제 D O P의 발암 가능성을 대대적으로 선전하자, 이에 즉각 맞대응해 3년여동안 D O P를 소비자 모

두에게 인식시키고 결국에 가서는 크린랩 대표를 법정으로 몰아부치는 지경에 까지 이른 적이 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럭키는 경쟁사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체질이 몸에 배인 것이 아

닌가 생각된다. 즉, 60~70년대의 독과점적 생산체제속에서 가격을 마음대로 조절, 품질 향상과는 상

관없이 가격을 올리고 이익을 내는 사업수단에 젖어 있다는 것이다.

또 배타적 사업 영위를 목적으로 하다보니 경쟁사는 반드시 쓰러뜨려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쟁사의 사업영역에 뛰어들어 물을 흐려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릇된 사고방식을 존중하는 풍토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란 자유 경쟁속에서 기술과 품질과 가격으로 모든 것을 승부하는 체제이다.

2 0 0 0년대를 불과 6년여 밖에 남겨놓지 않은 현실에서 자본주의식 자유경쟁을 부인하는 행위를 서슴

치 않는다면 그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미지

판매



더구나「세계적」화학회사임을 자처하고 내외에 대대적인 광고전을 펼치는 럭키가. 물론, 그것도 미

국의 저명한 경제전문지 F O R T U N E을 인용하는 저급함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럭키금성그룹 전체적으로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화학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지

만, 일부 임직원과 홍보·관리조직의 관료화 및 현실 안주의식 팽배가 부른 결과가 아직까지는 전체

분위기를 좌우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럭키가 2 0 0 0년대를 내다보고 진정한 세계적 화학회사로 발전하기를 원한다면 이같은 비능률과 갈등

요인을 하루빨리 해소해야 할 것이다. 

럭키는 D u p o n t·D o w·B A S F·ICI 등 세계적 화학기업과 경쟁해야 할 시점이다.

<화학저널 1 9 9 3 / 1 2 / 1 3 >


